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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들을 계속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운전수만 잘 관리해 주면 되듯이 지도자도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체로 말씀 전해주고 모순 있는 것도 빨리 고쳐주고 해줘야 됩니다. 요즘 많이 살아난 것은 내가 와

서 마음, 정신의 세계가 신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들 뛰고 달리고 하십시오. 

-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도 중국말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래서 안 배웠습니다. 영어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는 원래 말 안 배웁니다. 원

어를 씁니다. 

- 나이 먹은 사람은 늙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한 40세 넘으면 보통 안 늙습니다. 그런

데 지금 크는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20살 때부터 본 애들은 몇 살만 나이를 더 먹어도 얼굴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섭리사는 목회가 최고입니다 

- 중국을 보면 나 있을 때는 잘 되었는데 내가 나오니까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

준자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준자가 기준을 1미터만 옮겨도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중국에서 조

사 받을 때 6명이 같이 받았는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죄가 없다고, 영원히 죄가 없다

고 했습니다. (신고한)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다시 보라고, 나를 직접 보면서 걔네들 이야기만 듣

지 말고 나를 다시 보라고 그러니 결국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들으니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 계급이 높았던 사람들인데 다 해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 보통, 기도를 이 삼 천 번씩 해야 잡니다. 기도하던 중 엊그제 새벽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붙여주려고 좀 

자꾸 따지고 그럽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돼지는 돼지’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돼지 10마리

가 있는데 한 마리에게 네가 반장하라고 했습니다. 돼지가 돼지를 보내서 반장이라는 사상만 넣고 자꾸 애들

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돼지가 돼지로 있지 아니하고 반장이라는 단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돼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 ‘권력이나 직책이 사람이 아니다.’ 가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것은 어떤 일을 하라고 주는 단어다. 단어. 그 일을 하러 가는 간판이다. 간판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나라를 봐라. 간판 가지고 일을 하니까 백성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

다4813. 나는 지도자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사명을 잊은 채 그냥 백성같이 제자들과 살았습니다. 목회자

들도 지도자들도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간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같이 애인처럼 자꾸 달래주면

서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못하면서 지도자들이 사명적으로 그렇게 일 했으면 잘못된 것

입니다. 사명이 아니면 애들에게 내 놓을 것이 없으니 사명을 막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나 사람이다. 사람이신 예수다. 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러 왔다.’ 하셨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

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 책 한권으로 쓰고도 남

습니다. 

- 하루 글을 쓰면 책 한권 씩 씁니다. 그 정도로 빨리 씁니다. 양심이 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천 번 

이상 물었습니다. 한 천 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하신다고 해서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계속 물으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한 마음이다.’ 라고. 그래서 ‘선’이 뭐냐고 물으니 ‘하

나님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뭐냐고 물으니 ‘뇌가 정신이다.’ 뇌에서 다스리는 것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뇌에다 계시를 주고 영이 뇌에서 받으니 녹슬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화성에 물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내가 벌써 82년도에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이 가서 



확인해 보니 얼음이 있었고 얼음은 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아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면 최

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증거 해야 합니다. 그랜드캐년도 비가 와서 패인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것이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입이 커지고, 코로 숨을 쉰다고 콧구멍이 커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안내책자에도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

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딱 3분이면 다 압니다. 

- 내가 중국에서 조사받을 때 까마귀 3천 마리가 내 위에서 계속 3일 동안 놀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못 깨

달았습니다.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으로 올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간 다음에 중국이 어찌 되는지 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

다. 복음을 넣으면 죽이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왔기에 내가 조사받을 때 나 착한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나 죽이면 큰 손해다. 세계적으로 큰일이라고 하면서 나를 막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한 것까지 네가 책임지라고, 네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

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친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 하고 친구하기 어렵습니다. 

- 나는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먹어도  몇 숟갈 먹고 끝납니다. 오늘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

이 깨닫는 것이 많아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도 얼굴이 좋습니다. 


